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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독후감상문〉 

「꽃 진 자리에 어버이 사랑J을 읽고 

심언선 

이 책은 열두 명의 여류 명사들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서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부모님 앞에선 우 

리들은 영원한 아이이다- 누군가으| 어버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꽃 진 자리에 또다시 피어나는 어버이 사랑. 

인싣뼈l 남는 작품은 최명숙, 「아버지, 그 이슴이슴한 기억」 에서는 다섯 살 때 아버지를 여왼 작가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몽환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다l 실루엣으로만 남은 아슴아슴한 기억. 그리고 사진 속에서 발견한, 군인들이 어깨를 

곁고 쩍은 키가크고 잘생긴 아버지의 미소를 회싣받는 작가 그녀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싼했다. 

나는 이 글을 읽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쓴 글이 다음에 소개하는 글이다. 제목은 「바닷가으| 

추억」 01다. 

어렸을 적에 찍은 가족사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빠와 L~를 안고 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알랭 들휠때ain 

Delon, 프료얀 배우을 닮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배우 뺨 칠 정도로 잘생겼다-

우리 연선이 피부가 참곱다며 자는 내 얼굴을 쓰디듬던 아버지. 중학생 때쯤이었을까 자지 않으면서도 선뜻 눈을 뜨 

지 못하고 자는 척했다 평소와 달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 조금 낯설었지만 기분 좋은 추억이다 그늘띈 아버 

지가 안 계셔서 안방에서 어머니하고 졌는데 o~침에 귀가한 아버지가 지고 있던 나를 보고 하신 말씀이다. 

우리 형제들은 모두 아버지를 어려워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엄격하셨다 어머니.와 사남매가 안방에 모여 화기애 

애한 시간을 보내다가도 아버지의 귀가를 알리는 트럭소리가 들리면 후다닥 재빨리 각자으| 방으로 흩어졌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가운전하는 차소리를 귀신같이 구별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무섭고 어려웠지만 속정이 깊은 분이었나 보다 하루는 닭 장사를 히는 친척집에서 무언가를 얻어 와서 나 

보고 씻으라고 시키셨다. 씻으려고 냄비 뚜껑을 열어본 나는 기겁을 하고 밀댔다. 냄비 요뻐l는 닭모가지만 있었다 

“으악!난못해요” 

닭대가리가 나를 일제히 바라보는 것만 같빠서 징그러웠다. 야단맞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빙그레 웃고 마 

셨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방학이 되면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을 데리고 시골에 갔는데 종합캔디를 꼭 챙겼다. 사탕을 할 

아버지부터 사촌들까지 골고루 나누어 먹었던 기억이 난다 어린 나는 우두둑 깨물어 빨리 먹어치웠지만 할아버지의 

주머니에는 사탕이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가끔 할아버지가주신 사탕을 얻어먹은 즐거운 기억이 있다 

성인이 되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시골로 늑팅받 아버지를 축h가웹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버스에는 둘이 나란히 앉을 

자리가 없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버스에 올라오}서 내 옆자리의 승객에게 이렇게 말하셨다. 

“저기 이 사람이 환자라서 그러는데 자리를 좀 양보해줄 수 없을까요?” 

졸지에 환자가 되어버린 그01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 승객이 밀법이 일어났다. 덕분에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두 시간 

가량을 이야기를 하먼서 지루하지 않은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올해로 5년이 되었다. 요즈음의 아버지들은 대체로 자녀들에게 엄하게만 하지 않고 격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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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람독서효l 

이 대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그 시절의 아버지들이 대부분 그렇듯 우리 아버지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식들에 

게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지 못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려웠고 우리들도 그다지 살갑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두고두고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다. 여름 방학에 아버지를 웹고 돌아오는 길에 해수옥장에 들러서 놀다 올 생각이었 

다. 아버지는 기차역까지 우리 가족을 태워다주면서 “바닷가에 가서 놀다가 갈까?” 

그러셨다. 순간, 남편과 나는 당황했다. 바닷기에서 놀다 올 생각이었지만 그 그림에 아버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 

게 둘러댔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아버지와 신례원역에서 헤어진 우리는 대천해수욕장에서 두세 시죠띔 물 

놀이를 했다. 수영복을 준비하지 않았고 파라솔이나 튜브를 빌리지도 않았다. 그저 잠시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물놀이 

를 하다가 갈 요량이었다. 그날 입었던 아들의 옷 흰색 바탕에 파란색 줄이 있던 티셔츠가 또렷이 생각난다. 파도가 

덮쳐오자 깜짝 놀란 아들의 표정도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그리고 함께 떠오르는 생각 아버지도 함께 물놀이를 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는데…. 그걸 들어드리지 못한 일이 이제 생ζh하니 후회가 된 

다.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수만 있다면 아버지를 모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바닷가에서 추억을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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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산문{수필〉 

꿈을품은항아리 

심연선 

문우들과 함께 기을 소풍을 나왔다 높고 푸른 하늘과 정료반 바람 좋은 날씨이다. 식사를 하고 글쓰기 시E멸 가졌 

다. 각자 좋아하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임대성씨는 준비성 있게 받침대를 가져왔네. 자리를 잡고 앉댔지만 살랑살랑 

부는 바람, 따사로운 햇살, 오가는 사람들, 들려오는 말소리에 쉽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무얼 쓸까 고민하는데 따뜻 

한 가을 햇살을 받고 있는 흔버f리가 눈에 띈다. 모 시인의 동시 가운데 「장독대」가 생각났다. 시골집 앞마당에 놓인 

잠독대를 보고 된장이며 간장, 고추장을 뜨러 잠독대를 드나드는 여인네들, 할머니, 어머니, 고모, 누니를 닮g반고 

시인은 노래했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오순도순 모여 사는 식구들처럼 흔비}리도 한 곳에 모여 

정겹게 쓸버ηf는 모습이다. 평론가의 말처럼 ‘아름다운 눈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시인의 심성이 느껴졌다 

장독대를 보면서 문득 문우들을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합평회를 하기 위한 자리를 알아보러 뛰어다니고 회원들을 

위해 비빔밥 재료를 어제부터 준비했을 회장,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가고 늘 口|소로 대히는 총무, 한마디씩 톡톡 우스 

갯소리로 모두를 웃기는 문우 εκ덕이든 국수든 현란한 손놀림으로 재빨리 만들어내는 문우. 글을 쓰고 싶은 마음으 

로 함께 모였지만 된장, 간장, 고추장을 담은 효빠리처럼 각자 서로 다른 맛과 흔떨 지녔다. 우리는 오늘도 흔H가리에 

꿈을 담근다. 각각의 효빠리에 담겨 있는 꿈은 무엇일까 오늘 흔빠리에 담근 꿈들이 가을의 따사로운 햇살과 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건디며 숙성될 것이다. 어느 날인가 각각의 흔H〕}리에 담근 꿈들이 숙성되어 더 진하고 깊은 맛을 내기 

를기대해본다 

흔히들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다고들 말한다 나 역시 그랬다. 중학교 시절에는 막연히 좋은 엄마 지혜로운 아내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십이 넘은 나이에 꿈을 꾸게 되었다. 작가가 되겠다고는 감히 생각도 못하지만 일상 

의 기록들, 예를 들면 일기라든지 독서록, 수필을 모아서 죽기 전에 책을 한 권 내고 싶다.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기슴 속 갚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인순이가 부른 노래 ‘거위의 꿈’ 으| 한 소절이다. 소중한꿈이 있기에 남 

들이 비웃어도 차가운 현실의 어려운 장벽도 당당히 마주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꿈이란다. 난 꿈 

이 있어요. 책을 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겠죠 지금까지는 독서록을 쓰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책을 

읽고 나서 반드시 독후감을 남길 거예요. 그러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거예요- 작가가 무슨 의도로 그런 글을 썼는 

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죠. 꿈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201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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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독서회 

〈독후감상문〉 

강남순, 「용서에 대하여J를 읽고 

심연선 

성 아우구스티누스으| “죄는 미워하도|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랑하라” 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 프랑 

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용서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진정한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한 

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가나 철학자들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기도 한다. 평범한 인간될에게 용서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때문이다. 

영화 『밀양』은 용서에 대해 생ζ하게 한다. 배우 전도연이 어머니를 연기한 그 영호받 아이가 유괴되어 슬받H§반 어 

머니의 입E뻐l서 용서를 생ζ띈뻐| 한다. 아이의 죽음을 앞에 놓고 괴로워하다가 수감되어 있는 범인을 만나러 갔는 

데 그는 아주 평온한 얼굴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밭댔다고 한다- 01성을 잃은 전도연이 외쳤다 “내가 용서하 

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용서밭댔나요?” 여기서 과연 범인을 용서할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나? 

라는의문을던진다. 

위안부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은 용서의 문제이다. 영화 『아01캔스피크』, 『허스토리』, 『소리굽소l』는 모두 위안부 문 

제를 다룬 영호t로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문제의 해결농반을 저|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 

안부 문제는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 가해지들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는다. 일본01리는 국가가 그들을 대신해 사과한다고 하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와 역사사실의 왜곡으로 피 

해지들의 상처의 골을 더 깊게 한다. 때문에 피해지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마음의 지옥에서 쓸비〕f가고 있다I 

강남순은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용서 문제를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인 

종차별 정책 폐지 후 1995년에 진실호}해위원회’ 가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의 의짙벤 성공회 대주교 데스몬드 투투 

(Desmond T삐}는 1984년에 노벨평호}상을 수상했다. 진실호때위원회는 되도록 피해자가 받은 다~한 상처와 피해 

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둔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도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쓸비〕}가도록 가해자와 피해자의 호}해와 

용서를 통한 책임 있는 변호를 모색한다 

용서를 하려면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용서를 하려 

먼 복수심을 포기해야 한다. 가해자를 악마나 적으로 보지 않고 동료 인간 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l 마지 

막으로 깨진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피해자의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하다 (용서의 네 가지 구성 요소, 

148∼152) 

14 



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기독교 신자라면 암송하고 있 

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다.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수도 없이 잘못을 저질러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스스로가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런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타인이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도 않는다먼 

어떻게 될까 아마 과거의 잘못에 사로즙댐 서로 미워하며 살 것이다- 용서는 쉽지 않다. 예수는 자기에게 죄를 짓는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되는지 묻는 저|자에게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고 했다. 일곱 번 곱하기 칠십, 490번 

은 곧 계속 용서하라는 말일 것이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 

의 허물을 사해주실 것이라고 가르쳤다.(마가복음11~받5절) 성경은 너의 잘못을 용서받고 싶으면 너도 타인의 잘못 

을 용서하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서로 용서하 

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요뻐l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여러 복음서에서 가르치고 있다. 나으| 잘못을 용서 

받으려먼 남의 잘못도 용서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언한 말인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으니 용서는 역시 어려운 과 

제이다. 

2018.11.21 

밥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중원도서관 15 



다사랑독서외 

〈운문핀춤〉 

며
 

l 

념
 

김정혜 

나는이가을이좋다 

표t아란하늘이 

내마음마냥넓고높아서 

눈 요뻐| 들어오는 형형색이 

친구같비가서 

그런친구들이많아서 

나는이가을이싫다 

너무높은하늘이 

금새어둠에뺏겨버려서 

그 풍성한 형형색의 빛깔들이 

더이상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히는듯 

발밑으로떨어져서 

알아달라 아우성치는 그 낙엽들이 

16 



책과 만나는 착은 이야iJ 

기억속에서 

잊혀지는것같비〕}서 

나는이가을을품는다 

발뭘{|서 말 걸어주는 닉엽도 

상기된 쁨때| 와 닿아 인사하는 바람도 

어둠이 내려앉은 밤 호수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의 몸짓도 

다 좋다, 01 가을의 밤 냄새! 

합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충원도서관 1? 



다사랑독서회 

〈운문時〉 

김정혜 

가을과겨울이 

조심스럽게함께 

그러면서도 조용히 이별을 준비하고 

새 출발을 시ξ띈}는 그 즈음에 

솜털 보송보송한그 시절과 

굵직한정년의시절이 

이별과시작을각각 

준비해야할그즈음에 

새벽어둠가르고 

어느새 훌쩍 내 키보다 커버린 

아이를 올려다보며 팔 벌려 요ID~본다. 

새벽잠을잊은채 

싸온 도시락을 손에 들려주며 

저 문을 사이에 두고 아무말 없이 

손만잡이본다. 

하루가참길다 

어둠이 내려앉은 교문 앞에서 

18 



불쳐진교문안교실을 

하염없이바라보면서 

하루 온종일, 아니 지난 긴 시간을 

견뎌왔을그시간을 

고스란히 내 마음으로 받는다. 

다리가 저려온다. 괜찮tc~. 나는 엄마다. 

엉덩이가 아프겠지! 조금만 더 힘내. 

엄마는저문밖에서 

아이는저문저안쪽에서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기도한다. 

세상을흔받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수 있기를 

문밖에서 

문 요K게서 기도효H각. 

어둠이 내려잎띈 그 문으로 

지친듯,홀가분한듯 

어지럽게 휘감는 상념이 깃든듯 

뚜벅뚜벅 반가운 얼굴이 걸어나온다 

아무밀법이 그 지친 어깨를 

팔벌려 꼬옥 요비i준다. 

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암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중원도서관 19 



마사랑독서효l 

〈산문-수필〉 

Lt는 매일 여행을 떠난다 

~변히 책을 읽고 싶은 시기가 있었다 

엄마라는 01름으로 육아어| 지쳐 지내던 시절 

그 시절 나으| 하루는 모유 몇 번, 분유 몇 번 먹이면 하루가 다 지나갔다. 

기저귀를 갈 때 오동통한 다리는 나에게 천근만근이었고 손목 인대는 싣하고 온몸은 욱신거렸다 

아이의 체중이 느는 동안 나의 몸은 지쳐갔다l 

몸은 지쳤지만 뭔가 하고 싶단 생ζ뻐| 아이가 자는 그 꿀같은 시간을 그냥 보내기 싫었다. 

아이가자는 시간은 눈이 반짝 지친 몸01 가벼워지는 시간이었다. 

잠깐의시간 

집에 있던 수학문제지를 집어 들었다. 

문제를 읽고 의미하는 바를 체크하며 그에 맞추어 풀이를 끄적끄적 나열해 가다 보면 답은 튀어나온다 

온몸의 전율이 일듯 시원하고 개운함을 느낀다. 

송선희 

그 시절 말 못 히고 칭얼대는 아이의 반응이 수학문제라먼 그 반응을 풀이하듯 대응하며 원히는 것을 맞춰 나가며 답 

을호비l갔다 

책 속의 문저|보다 어렵고 진땀 식은땀 나는 것이었다l 

그 시절 인터넷카페와육아서적으로 배운 육o~는 실전에서 통하지 않았다. 

나의 아이는 그 속의 아이와 다르다는 것을 한참후에 을댔다. 

결국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렇게 아이는 커갔고 나는 지쳐 있었다. 

필요에 의해 육아책을 빌리러 도서표떨 들락거리다가 

어느 날 인문흐뻐| 대해 알고 필요성을 느끼고 독서모임을 찾았다l 

일주일에 한번 모임을 가지며 책에 대한 내용과 일상을 통해 자신만의 처|화된 생각과 느낌들, 다른 이들의 관점에서 

보는것들 

그렇게 시긴비 l 쌓여 시야가 넓어지는 걸 알게 되었고 만족스러웠다. 

아직 가지 않은 길이 많고 o~직 읽을 책들이 많다는 건 행복하다. 

어떤 기다림과 설램들이 그곳에 있을 것만 같아서 말이다 

책만큼 좋은 친구가 있을까 

책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함께 여행을 떠난다 

지치고 힘든 시기에 호댔던 책이 이젠 나의 삶 속에 좋은 친구가 되어 도서관을 찾는 시간이 즐겁다 

오늘은 어떤 책과 여행을 떠나볼까 

E口



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독후감상문〉 

내가지금이럴때가아닌데 -가토다이즈지음독후감 

김주희 

오늘 저념때 친구한테 전호까 왔다 이번에 둘째 아이가 삼수 끝에 수능을 본지라 시험에 대해 이런 저런 대호}를 하다가 

돈 때문에라도 삼수는 말렸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다른 집 아이오버파해 그리 시험은 잘본편이 아니라고 했다. 

무엇보다 친구가속상했던 일은 진경이 언니 때문이다. 그 언니오}는 같은 직ε뻐l 다니며 같은 아파트에 오래 살아서 친한 

사이인데 오늘 점심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한다 

친구가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못하나봐’ 했더니 

진경언니가 “공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ζ배?” 하고 묻더란다. 

그래서 “성격이 너무 좋아서” 라고 대답했더니 그 언니가 정색을 하면서 “그런 뜸띈 다른데 가서는 하지 말아라’ 해서 

마음이 불편했다며 곤대질 하는 진경언니에게 자기 마음을 솔직히 얘기해도 될지, 그냥 아무 밀멍이 

거리를 좀 두고 살지 고민이라 했다. 내 마음을 그대로 말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나는 이 어려움을 대화로 풀고 극복한다먼 둘 사이에 더 큰 신뢰가 쌓일거라며 대신 상대를 사료탄f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밀h하고 전호}를 끊었다. 

나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지금까지 반은 도피히는 걸로, 반은 부딪치는 걸로 해결하곤 했다 

나는 그 때 이 책이 떠올랐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견제해야 되는 경쟁사회이다보니 심리적으로 아플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라고 하며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나 자체로 살라는 머|세지를 준다. 

“나로 살기”를 매 장마다 강조효봐. 심리적으로 나약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때 조i절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과 

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단 걸 

함께 나누는 열린지석 성남충원도서관 21 



다사랑독서회 

알기에 일단 당언하고 평범한 생활을 통하여 마음의 지주를 세워야 한다. 

분노를 효f으면 결국 표출된다. 싫은 건 싫다고 하자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거 내가 지혜롭지 못했던 거 그때그때 얘기하고 나니 상대방과 관계도 좋아졌다. 

일단 사람들의 이목이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니 내 

마음이얼마나자유롭고 

평화로워지는지… 

본문 구절 중에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선료#한 사람은 착취형 인간이나 교활한 시람들에게 만만한 먹잇 

감이다.” 라는 글이 있다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람을 받은 사람은 우정을 우정으로 추구한다. 언애를 연애로 추구하고, 일에서의 성공은 노력에 

의한 성공으로 추구한다I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일이 잘풀려나간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일차적으로 마음의 지주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ζ배야 한다 이런 

자각없이 자신은 마음의 자유와독립을 유지 할수 있는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 

힘든 환경도 마음의 지주를 세우는 기회이니 예를 들먼 어른,선생님,종교 등이다. 

자신을 컨트롤 한다는 것은 ‘처리 한다 ‘풀어 낸다 는 것이다 

자신을 컨트롤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생Z빽| 의존하지 않는다. 

이 책은 그냥 읽고 생ζ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줬다. 

22 



단l문고전 독서회 
A:H그· A고l 11 
--11:도· 「-2, /、 l

γ
l
 
l 
ν
”
비
 
끼
 

γ
낼
 --
-
-
￥

i
 



I콰뼈 

24 



잭과만나는착은이야기 

〈작문〉 

사링뼈| 관하여------
님}사。 
-, 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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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t"I\~ "fl(~ );lt --’ ”.앤 
"tlft. x””’‘’ Pl 1 'Uξ •.rH. ~l.t 

김민정 



〈작문〉 

사료뼈l 관하여------

잭과만나는착은이야기 

71。 k걱느 
E그 0’E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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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 

사를i뼈| 관하여------

방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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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작문〉 

사를~I'(게|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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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고전{성인l 독서회 

〈작문〉 

사료뼈| 관하여------

강지봉 

크口 



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작문〉 

사료뼈l 관하여------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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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인문고전독서회 활동자료〉 

~ 擾廳鍵驚뺨훌뼈룻 .。,•• 언기 lhl 6t!도서-- ---씨l 

톨톨l 빼빼빼빼빼-빼휘 

[짚김강,>;;;싫:;-~펴·잉 •l 21:2:_" · a그·꾀 
--‘· 의 •I .. --‘야 • 예잉 •1 214. i씨J 에서등 4어지응 •• , .}나-­

L쏟프프츠~4. --에야응 것 •I ·써 얻흐4< -야 4." (ι102) 」

---) 연셰 나억 어의 -- --써 ’어외 외이’· 횟아.시이 흑 거영한 것엄이 어녕, ’이행-- -연’에셔‘ ‘구.객‘요l 쩌용 억미도 •• 니다 

<f"l i ‘--- -빼 - 센 째 휩·*찌 -1'!1! -~쩌 - --*--- 7삐g 혀 L 

.,낀 강껴 :a,~ ‘L ”-- ‘--의 
킹n 얻 • £성t ·* 쩍·「 ~~ ~ ........ 
-'\C'!. 연”, 헌. 

세t ·ι 닝써 빼 -- *., 앓l 

니 -t-1 A션 -<k.셔 찌1~ 끼에1 *·, 냐. 혀셔피. 7f-U;!., i혀- ---‘ ~~. ! 싱fJ4에 서'tl. 씨감t "lt"l<L '11'- ·.에 활I↓ 싱·· 'till커 
하이 lAll!:껴 성*·}” 껴””t bl- ~ ... , 1.t'f.~ -냐 .,.-
써l나t ~ 씨i뺑 빼' -혈 \i<4:1.ti. ¥~ 빼익 h에 핫.꺼 

·ιr!•I ··‘샤L 에a --에 영l ... •l!O ”·} ~ 
냐t ~~· 앨”” *톨 셰- ---- 껴연에 냐껴꺼 "JI¥*. ~'ll:룰에 
월e예껴 ~,뼈 에# '~"' '1lt. 그의1 .. 냐. 에싹필↓ 
,}앙 훨tt ‘**, .‘·*·」 쩍뻐냐 혀휘 Ck. 얼’애써 
빼 혐. 피찌& tit\"! - 빼'l-1 ; 융*‘’ 
·*에 월 빼용 ,.,, .,,. ·“뼈·*ι”했··‘ ’ 
뺀·· 'Ill:. ·흩뼈- 빠~;‘ι~;i;.애- -- ---에 ••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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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독후영작문〉 

문성원 

‘·; 

• Nome 。f the book:요파 ι h Aru꿇fill웰Iζ 

• Author: Ro~C?l ;c K H u wt --강 All'Y 뮤 fγ (hie\ 
• Charcacters:_ n_i_+ P. C \i\ i b ‘ ti 0.1 ’ S(.)..빼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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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v l<e l/lN aw t'.llt꺼 1.,, l-.r 11<b.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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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 i,.,c" nlA< b c::>ai 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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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l찔). '.t.‘ .‘’하」T ~ 필L‘;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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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서외 

〈독후영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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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영작문〉 

싹를\..d 

• Name 。, the b。。k: l)...tt<h %효쭉二효 

• Characters:요iff n .c. 1’ t .\;I γ ι }’t''、r

l!.ea!n~nlf)g 
l\i l~x<' 셔, 11· .샤 <I、;F 얀깐‘1 • ~ 냐,. r.; (•' O ,; ’ f‘\}터‘ ·p \’/ 

1ιOk ~ ~~l '' t e> 1h Q .V(::. 씨、e \" ·.-uic!-; 

얻4 

」l
H<• 잔~ .... Ji、“l、 P iO' t“ i 

E츠!__ J(: @、,n..I ; -1. • • πl < 념~(~ 

‘、、이1 f、 ” hi..:' ~u ;J , l-fCAn-5 r11:i t ‘ 

T\'e ~o‘e 、/\/(,\ ι

.‘’ •cle" ‘· ?‘•s't、 얘 

낀4 
•• "1~ r ·ζ .피i딸얻 、

C\J 

;£도 「 1 e J t~갇 ’τ , ... -‘ ”‘ ? ·'I 

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님};즈l희 
IL.!...O 

암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충원도서관 크7 



영어독서효| 

〈독후영작문〉 

정성우재 

견옐서 
Date: 2.,f<g I 2 이 t1' I [ ,..l

•Name 。f the book: Ou.~~、 AJ "e"t‘I«ε 

e Auth。r:

• Char경cters: 윈’‘·- c~;p, I‘-- t4•~ 

•. I.\α rn1‘、ι~<-'L . ‘、"'"'~ be“” lι 
hQ ’“ ι 

Jriw"ι ;.. (&-rt. 8‘{{ ‘ C.h; 

상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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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독후영작문〉 

최주선정 

Date: ιVlhf_~7 'i/ ι r-f 

• Niicne [)f the bo。k: Dc•1,.i. 

• Cha rac tci s'. E‘ i‘f‘、 r꽉 

뚫뭘n낀ins '.: 꽉 갚낀~J /꾀f C'끼cf 산()d. 잉'~·다 t) 씨"~"' 싸;f 

(i,“r ιo~l-\..iwr __ l~(t.;, L답 t ‘’? i· ~!'-~:.. Lo;;강 • ,,·αF 

fr‘r~ 이(r i '/(:'’d « hon ; rllj「""11/.t Tl,[ t、강•) 연‘ μ싸얹 ~ r\(1 ν=· ‘ r ~rt(_ 
1 - ~ -‘------「,_‘ J ‘_ ... 

1 -,r~rl.: c‘ {//'Id 
Middle 
- - ,떤 V서I}(_ c t,j싸!_ ( 간i파-」_!::폈 ,.,-박 낀1즈μ꽉느--

( 「i‘ C·--:r -↓‘산 (I \(ilf {I d~뀐‘,':'~ St.1&과·~1/. { ({ fηg 11 fXl:f ιr t.1. Uc,-1ζle -- - ----• - • ·-t-------- ’ 」 -- - _,_ 

i..t ! ; ·i': T n벨 t\-_ L: k~·,- I " l, ι 11 r lh,- I· 사 펀느;꽉효」~느 . -
」J

’‘ - ~r .,r { ! ’ JI 

‘J 

,·;‘’‘·「t ’‘- ... _, _1 ~ 

t ,.. 

End 
I I r' t I ’ ' ,,-’ 11 까· I ‘ I/」 J - -==- - • / 

‘--
' " I.- If i; ' J ~1‘lj~ •‘ )f ~ ‘3 ’ , 1, (. j 

‘ ,J _l 

-t / 

... -
γ. l,‘? I ‘ .• -’- -; ‘ 「 ‘τ ,-~ -’J _, . - ---- --‘ 

상‘rf동쩔도'-i판 <>,틴。| 융、 서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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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서외 

정성우재 

〈독후영작문〉 

Dote: 2.:1녕 f2')t~ / ()rl 

A~ ~e"t.""ε 

젠염 

•Name 。t the b。。k: Ou~h 

e Auth。r:

} c ’“ 4 ‘ 
r '11 ‘、1- 1.:e L

lAA갚씌」~-

·ι‘& &.«- cJ.,;;> . , ’·κ 

{""" '" ' 

• Characters: 

E많!..C. 

rv、The· -:::!-: 

&쓰4 h짧
 첼 

어힌이 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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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과만나는착은이야기 

〈독후영작문〉 

최주선정 

꺼 J 1~1 ~h1r .. 

깐 r:; r I、 t 
• Nam앙 {)f t!a{!< b。。k UL‘td-

fh11다 ‘ A'P. I 

.<ν ’ !~I ‘ e Auth。「; I 

Be2innin훌 • f';• 

- 7 ’ i'.lfll 

ιo~~ 」띠τ없Y :,. t '~ ' ‘~1 쉰 I!;되 ια?;ι::.!' (Of, 
「/ ---c~- '-' ----‘---「-

,·r_r lν띄 CA lic1만; _,. .1&fr i ‘i i 다 , I·센 (~ i나') .• 샤t 1‘컨J J다 ·f1.-1r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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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영E뻐〉 / $띠 R뼈i때 Tree: s뺑 9 

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Survival Advernture 

‘---

'.;( Sente~~ con ~ jo’ned b4J putting ‘r-IOfds t얘ether. 
깐@·· the WOtds that flt the best in 빠e blo.nk1. 

If -- 아ttf I 

but wh.cr、 W녕 

l.Ut써 Fe>. …--‘- ~thettop. n~+ he --‘n'‘ ’trong tnougκ - --

2. Tit~뼈rwa‘ a long wo~o뺏.놓ζh•뼈f녕써 

‘hou‘k얘 ‘---
3. l‘ 뼈I o trop. 꽉=‘MCOC.뼈n't 혐t it off. 

이호 

‘· 써 fou빼 lo“ of 야」bcrrl” In the w여. 욕~ &hedidn'‘ It。.
dose ‘· ‘뼈 WCo9°" troln. C •lie" } 

&뺨1!_.t t ,練d뼈*·· the 뻐i찌""~on. 

""Ni!." 6. H• lOUCJhed •;-*--‘old I배m 뼈* ‘""l>cor WQ‘ of,애Jd ol 
Blff's umbH 

7. "lt *힘 ti. fun b、"+ ,...·u rwee<to ‘빠빼l kit."' 

.-씌쁘n써 얘.Mn't find ~.we빼빼“ ·에 뼈 bttn 

--。 bt。r:

암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충원도서관 43 



영어독서효l 

〈독후영단어〉 / 치쩌 R뼈ir멍 Tree: 빽e 9 

Survival Advernture 

44 

I.Why d삐 삐9 start to C밍? (pJ'.η 

?· ι 깅 l‘.tt-~ .. ·r~ 

2. What were in a rucksack? 빼 

- "'1~ w 't~ ~ ,,.j. ‘ 씨 •'~” ” i ,,., .; 싸서 i~ι· 
I Y'~! ·“’X • 

3. Why W힐‘ little F。x tired and f뼈 up? @뼈 
~· t • ~ t ,,. • ... "' .. i\ ·l,) .• , .• 、L上ζ

4. How was ‘he WC19on 뻐|혀 out of ‘hemudt~ 

Li_,‘ t ‘ ·~ } "'tfO‘ “ ,t"~‘ P.•f‘l h• ""<.n e.._t .. ~ 싸1 iv'. 

~ ... 'it'~,,“ r ‘” r ,. • • ~· . J ----!’---
7. Whywo‘ there n。 뻐net{?(?-띠 

8. W씨 wasAmytlrtd ·뼈 ftd up? <p.에 

,. ‘.!」‘ { ι-- -i , 

q_ Why was Amy In the wood? @쩨 

A,..、 !·.\' ’ .. ,l r 야r .이r:A 

--‘Y• 

Eι 

김호태 

Sentences con be joined by putti09 words together. 
Ch。。se the words that fit the best in the blanks. 

If ,。

of‘· 
but when and 

I, Little N>x tried to open tht νop. l> ’t he WGS4'’t ‘trong 
enough. 

2. Tht bear wos a long W얘 OWQlj, 꽉~ he heard Arny 
뼈아1fn9 too. 

3. It was a trap, frt she couldn’t gel it off. 

‘· Am~ fOVlld lob of blubtrries in the wood. 획-‘ht didn't stay 
dose to the wogM train. (\1·.: r 1 

5. 웹~it ‘topped roin뼈· the c:hi뼈en went on. 

6. He !ouched 파Lthe~ t이d him how the 빠OJ 뼈 @뻐id of 



잭과만나는착은이야기 

〈독후영단어〉 / 치Ord Rec엉i매 Tree: 양풍 9 

Survival Advernture 

6.Why 빼~the d\Adr•n 01'I th. bedroom ”--? .“’ 
&co"“ 시、.,、 g닝 -4-'n0\1 (°"Q\I써 ~”--

h •'fll ·~ bedr,iQr.、 L,、‘7. WhlJWC!.I ‘.~reno h휠 ... !I, ιU) --”‘ 

,。. How did~ --엉닝f‘” ‘--‘ tM 아or? ··빼 

。.. 、t‘• 

‘--Sentence‘ con btj。lned by putting 빼빼 t。gether. 
α‘@·· the WO<ds that m ”le best in the bf o.nk‘-

1’ ‘· 。f‘

b“‘ r OI‘4 

I. lJt tl• Fox triod t。 ~the tto.p. h"+ hoe 빼ln'‘ ’tto”9 
tnougκ ---

z. Tht' beor뼈@뼈뺑뼈. 낳,!_ ho뼈빼빽 
‘hout뼈 too. 

3. It 뼈i ottop. 얀므 싸 coufdn'‘l 혐t it ·”-

이호 

‘· A째 found to“ of l».lbtrrlr; In the -뼈. <;. 싸tdldtt'’“‘애 
션@‘· ‘· ‘ho 뼈'JC>h ttoin. (#t.r” >
&쁘브d“‘빼~d t빠"9’ ‘he <'h&d1tn ~t ·‘ 

wll.2" 6. Helo애뼈 →二-‘ht~ toldh&n뻐wthe 아m w。, .,뼈 ot 

B!Wi‘~· 
1. ·n 빼l t>. fun b싸 we·u need a ,um,'Cll kit.• 

•. ·앞선·· coukft‘.‘ find 'I°", Wt ‘k뺏1 'JOU hod bttn kil'lt녕 
~。~,.. 

합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중원도서관 45 



영어독서외 

〈독후영단어〉 / $띠 Readirg T rw: 뼈e 9 

Survival Advernture 

I. Why d삐 삐9 ‘tort t。 cri{/ Cp.23) 

% , ;어 ,, ·~’ --

2. What were in o rucksock? <P--지 

1l'flt' *"" " &‘h - --
3. Why w。. little F。x tired and fed up? (?.t이 

lie ‘N 

‘---; .”t ’ <• .! 
.“’ 

•• H。w was the wagon pulled 。ut 。{ the mud?(p.l'l) 

써F n“· ‘-- ,.‘ "•t«>1· I ’‘· ‘-~ “ F .).l1 ‘ ’W r “ 
S. Why dldn’t Biff want i。 be 。n 뻐e wag。n train? (p.30} 

‘- - -?‘’ ‘.“<O f'f , 

6. Why were the children 。n the bedroom fl。。r? U씨 

~ rc:n• ·l'r 

7. Wh\I was there no h。ney? (p.ll) 

8. Why was Amy ‘ired and fed up? 아찌 

l:t©~ie "l1't' '"""4~ ..... ‘ ·” “ ·“ , ι。‘''ft. 
q‘ Why WO$ Amy in the w。。d? (p.4) 

A\f'/ k‘- •:-- •ft "-<.-& 

10. H。w did the children ‘care the bear? 어l에 

~\(’ Oil' “ • ( ”‘ 「‘ • 

46 

님}?드L커 
-,나-C그 

‘k Sentences can be join왜 by pu야ing w。rds together. 
Cho。,e the words that fit the be‘t in the blctnks. 

El 
If ‘。 τ파「 

bul whtn ond 

I.Li‘tie Fox ti‘ed to OP*n the trap. -노L hewam’t ‘trong 
enough. 

2. The beo.r WO‘ 。 long W<1Y 。.째· 上.!__ he heotd Am!I 
shouting too. 

3. It was a trap. 』샘- ‘he c。uldn’‘ gel it 。ff.

4. Amy f뻐nd l。“ 。t Mubenits in l뻐 wood. 꽉L *· d피κt ‘t。9
cf어· to the wog。n train. 

5,과쏘L it ‘topped t마nlng. tilt childrtn went on. 

6. He laughed ι받_th~ t어d him how the bt。r wor oft아d of 
Blff's umbrelto.. 

1. ·n 써II bt fun b..1 we1l need a ‘urvlv。l kit.• 

8 .• ~펀- we couldn’l rind g。u,wo t뼈ugh‘ 'JOU hod been “lted 



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독후영단어〉 / ·αd R뼈i매 Tree: 때e 9 

Survival Advernture 

Lef-s· (lnswer the 
".f..·1 .questlC>ns. 

I. Whtj did AmtJ start t。 cry? (S>-13) 

Sh 길 • 、 ~·J t J ‘ P->rnrt..r; 

2. Who‘ wert: In 。 nickiock?(p.1} 
{κck· b에 껴 어r;1»,., λ 1!60-1r t빠EL jα•e dio<..J‘m 

3. Wh!j wos lit“· F。x trred Cll\d fed up? (pJO) r,r.st ,,...-( 
\.{e h11J. Le0、 i ’‘ i:he ’‘.vooJ.5 ι .JI tJ.'¥- J .. o1/)i114'‘-

4. Howwa‘ the w。9on pulled out 。f the mud,어쩌 Tνr!. ..... , __ 
Me" df HI".. flfrlt> 요 • ·< fιthPr !’여빼 과 ‘ y 

S. WhlJ dfdn"t 81ff wont to !>. on the wag。n lro’n? 싸여 --웠~!'‘ 二
~ h.' ;h,)(11l. "1 ; t ‘·,-oo,/d M c- r, C'-f‘4 ιτ- 않 

.、 Wh':I were 배o'"ch”dron on 배· bedroom flo。η@서 J{>ι‘r'le /'-
까 UI\\ --‘ ,l 11” I (MJ ( ‘’”· nn Cl- • ';c LιJu>- i ’l ‘ ,.wr 7. Wh!JWO“ here no 뼈net.j? (p.J t) ~ '"t; Leα‘、 ;,’ ” ! !’ ‘·. l’“J t(>.찌1 -~II (J‘£ 

8. Whywo:‘ Am!J ‘lrod ond fed up? (.p.씨 J·o1Ji:y 
1/1P \il,"'-2..<>nt. f\ 

<I. Why wot Am!J fn_tho w。od? ~
R,、‘1 hQ.·1 !o>t " l.f 

’O. How did ‘ho chl ldren scare ‘he bear? @‘” 
Biff 。r'.?neJ r, μ‘” 1. ...... ’ "'' l 、~-·‘? :-r 
Sl1e Olt‘ F • α t.• ~ 、 ;t" r;u.,,ιi Lι, l~l 1 

예진 

-:t Sentences con be joined by putting words t얘ether. 
” Choose the w。rds that fit the best In the blanks. 

ofter 

but wh~n o.nd 

I. Little F。. tried ‘。 。pen ‘he trap‘ l 11 he WO‘n’t strong 
enough’ 

2‘ The beer wo.‘ o long W애 owe~. 꽉L he heo.삐 Am냉 
1h。utl,、9 t。。.

3. lt w ‘ o trop. 밸 ,빠 뼈nJgt‘ Lt 。,,
4. Am\lf<。뻐d l。“ 。f blu~”|혀 in the wood • ..52._ ’싸 d얘n’l ito~ 
d이C !@ ‘hewog。n troin. 에en) 

5. 화~itst。pped reining. the chtldron went on. 

6. He l<tugh뼈 파파 thelJ !어d him h。w ‘he beorwo‘ ofroid of 
Blff’‘ umbrella. 

7. "It 싸뼈 fun i과we'll nttd o s.urvivcl kit: 

8. ·뇨}tn.. we c.ouldn‘t find !JOU.We 매。ught IJOV hod beon killtd 
bu a beer." 

합꺼l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중원도서관 47 



영어독서효l 

〈독후영단어〉 / 셔ord R뼈i며 Tree: 뼈e 9 

Survival Advernture 

48 

[fi"t’s arasw~r ·;the 
quest I。ns.

I. Why did Amy “art to cry? (p.23) 

S~e -,.tt~ 1tv( r. ..... ,"”t5. 
2. What were in 。 ruck sock? ιn 

1klr W£r(> lJlQI.옐k d~rC.,생'"" ‘ ""~' 샤 stt 1~~‘ 
3. 파않~af윈ft~끓’‘ir1않썽없9" fed up? μ뼈 

씨· h‘4 l.u:&1 ‘h k‘’· ';ioo~~ "'~i-‘¥Ir .. ~ ’‘~{., ~.Clf'/ 
4. --。w wcis the wag。n pulled 。ut 。f the mud?(p.연) 

M'힘 써 씨t ) 써,(7 ! nν’ < t0<{lu, °f\'U싫 싸 ‘--,., 
s. ‘싸밤difn~휩f~없~t to be 。n t바 wogontr。in? @째 / 

아i e bl1ot.1짜itWo~[,( hr- "" km J ilimnr'I 
6. Why were the chlldre11 。n the 빠droom fl。。r? .“’ 

Mtt" <L' iJ 터e‘/ lffJ\t/J rl'i썩’ ”. flt•e’‘ h('" f(.h~ t싸, 
7. Why was there n。 honey? k ’” 

~t'~\' in ~L,, 、.α뻐、L 커 I 싸·· 셔, 4L L’‘석/ 
8. Why WO$ Amy tired 。nd fed up? “--
꺼1e "4iO...Cllo~ ~J b~ .. ., ‘4 ι~\d'o t \ lfWo t).,.11 -q, Why w。‘ Amy ’n tho wood? (p.8) 

Aw.y h~ ln~t. 
10. Ho‘· did the children scare tho bear? t아야 

8내f ere빼*낫 “뼈t(~싸4 ·뼈t ,{--
ro" igq °''''J t 0‘’ ,,t 

윤성원 

‘셔 Sentence‘ c。n be j。ined b14 putting w。rds t연ether. 
αlOO‘e the word‘ thot fit the best in the blank$. 

r---' 

l빨 鼠 I 。써 l 
'· llHlt F야 tried to open 빠 trop. 뼈L he wou\t 1tr。쩌 

enex19h. 

Z‘ 1빠 btor wos a l째 WC\jO.W왜· ~hehtardAr찌 
ih。이ing too. 

l R빼‘ • 빼 빼‘he뼈뼈't g•‘ It off . 

• • 째 f뼈d @‘. 。f bl~ 
ck에. tolho~g。,、 trarn. 

s.때a It 'topped rain째· 싸 ch뼈ren 빼nt on. 

6. Ho laugh빼활they t뼈 hJm now ‘M tic-or 뼈‘ a.fr,여d 하 
Blff、 umbfello. 

7. ·1씨l뼈n &훌-빼’It n뼈· ‘u뼈얘l kit.-

8. -앞Itll. we couldn't fiC\d 앤v.we ‘hou9ht g。u hod been kill생 
b, 。 bfllr.,‘ 



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독후영단어〉 / 치αd Rec입m Tree: 뼈e 9 

Survival Advernture 

I. Wh9dldAm!I ‘tort ‘。 cr9? (J>.lJ) 

?[·꺼ι ,. .. . ~r. ,.‘“ ~1 ‘ 

2. Wh。t w~rt! In o rucksock? (pJ) 

ll• ‘”--- '(.,‘. , μ •• ι ,. .. .1, “ ‘!·; 
、.. ., < J' ""-lf A•J “ ‘ ’ ι - --’‘ 

3. W씨 W01 L“”· F。x tlt~ ond fetd up? (p.IO) 

lh lw . ..\ i,,,、 ,.‘ {L( ~ I 에‘ ).Ay 1 •• ~; .”‘-- ‘--ν 
‘- ”。w wo~ the wog。n pulled ou‘ 。f the π1ud7(p.l'9 “fl"\ ι‘ .. , \.tl.t “’ ‘ .I. ‘’‘’11.;I ~$( .,n··η、 urc’ 
S. Why dldn'‘ Biff want t。 boon th1t w얘on troln? 뼈 써“·! 

SN d · 1.1,~i( it. 1--(\\I‘l 、;i tλ h,, .. 」 ‘ ----, 
6. Why were ‘he children 。n the bedcoom ”oor7 (p..4) 

, ;、 .•uCU r.•.,.、 r ‘ ~ --’‘l ‘--” ~,, (I ‘ 1 ... 1.,._(i .. , 

7. WhlJWOl ‘horo no honey? (p.U’ 
--- ‘、,., 나- ....... l lιl 1.1 ..... JI · ~~ ‘ ·// 

8. Why was Amy ‘Ired 。nd fed u‘·? φ씨 
~Cc.NI:.ι lfv \.,M ’ .J ‘.,., .. , ~t .. .',. ( •• . 「·--’*/

q, Why w。. Amy In the w。。d7 <P•> 

‘x””” ‘ 、le h.,I b:.l ”“L ‘ ,,J 
10‘ How dld the c:hildre” ‘core the bc:<lr? CP<M> 

‘- µ. 01’‘ , } {ιι ..... M.-. “ ,, J J ‘’ ‘ 짜“ 
-~c o1~-·~J .t ... .J '-I”,, ;‘ ,., .·.J .... ;. ·…,,, -

정성우재 

".;( Sentence‘ can be joined by putting words t。'9Clhor.
Ch。。<$C the w。rd‘ .‘ot fit tho best in lhc btcinks. 

If -- after 

b“‘ wh..-、 I Qt\d 

“‘i 

I. Llttl• fo11 ‘rlod t。 。pen l뼈 t'op. 수」 hewcuft' l ‘ltOf、g

.”OIJ9.h . 

2. Tho 뼈QtW。. 。 long WO!f -뼈. 끝느 MheClld Am.11 

shout’”9 too. 

3.. I ‘ w~ 。 tro.p. , 」 '"- covldn'‘ ··‘ ” 이f. 

4. A째 빼ndlo“ @때uber서e‘ In the 뺑d.~」빠dldn'“‘。. 
---- t。 ‘.he w<lgot、 train. 

5. j삭.!.!.'“‘W혐4 f이nlng. ‘M chlklni,、 went on. 

6. Hc ’·‘~hed i뇨」 ‘helJ· --’d him how the bffr wos cf tel빠 --
81Ws umbrello. 

1. ·1‘ wlll ti. fun η " wo11 noe:d o ‘urviYC( ki‘--

---뜨-- w• covldn'‘ flnd IJOU,WC ‘hought 'JO" k찌 bun killed 
blJ o beelt." 

암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종웬도서관 49 



I콰뼈 

m 



유치부 Ci린OJ독서회 

등장인물 표현, 독후활동 



I콰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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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작품활동자료〉 

함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중웬도서관 53 



어린이 독서효H유치부l 

〈작품활동자료〉 

54 



잭과만나는착은이야기 

〈작품활동자료〉 

암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중원도서관 SS 



어린이 독서효H유치부l 

〈작품활동자료〉 

56 



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작품활동자료〉 

함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충웬도서관 S? 



어린이 독서효I(유치부l 

〈작품활동자료〉 

깃%{영 

58 



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작품활동자료〉 

합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중원도서관 59 



어린이 독서호H유치부l 

〈작품활동자료〉 

60 



잭과만나는착은이야기 

〈작품활동자료〉 

합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중원도서관 61 



I콰뼈 

62 



저학년 〔~린01독서회 

독후동시 



I콰뼈 

64 



〈독후동시〉 

정약용은 거중기도 만들고 

배다리도만들고 

만든 성은 수원호녕01고 

시대는조선이고 

별명은삼미자이고 

시집이름은삼미집이고 

도움되는 학문은 실학이고 

정약용선생님은 

책을 500권 만들었네! 

대~하고 대~하네! 

500권 책을 쓴 정약용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을 읽고-

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김민결 

암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충원도서관 65 



어린이 독서회{저학년l 

〈독후동시〉 

거짓말은오늘도했고, 

거짓말은어제도했다. 

정말마음01 아프고 

정말마음이또아프다 

가슴이콩닥콩득봐고 

떳떳하지못하다. 

거짓밀발가시이고 

거짓말은 도깨비방망이다 

용기를 내어 습관을 고치자 

무슨습관을고칠까? 

정직한습관을고치면 

기분이좋아진다. 

66 

가슴이콩닥콩닥 
-‘거짓말J을읽고-

김희찬 



〈알리는글〉 

〈독후동시〉 

훌륭한정약용선생님 
-‘정약용 선생님’을 읽고-

정약용 선생님은 어느 시대서 쓸댔을까요? 

바로 조선과 정조 임금 때. 

수원호}성을지을때 

거중기를만들고 

임금이 한강을 건너기 위해 

배다리를만들고, 

어린 시절 별명은 삼미자이었네. 

유배지에서 500권의 책을 지었네. 

고을사또가되어 

마을 사람을 도와주었네. 

멋진 학자 정약용 선생님. 

잭과만나는착은이야기 

수진초 1흐맨이가인 

합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중원도서관 67 



어린이 독서효H저악년l 

〈독후동시〉 

구렁이각시 

-‘구렁덩덩 신선비’를 읽고-

대하초 1학년이찬민 

신선비를 호h가 만났지요? 

구렁덩덩 신선비는 왜 각시에게 

허물을맡겼을까요? 

잦H〕}가는데 정말 힘들었죠? 

까치, 뱃돼지, 농부, 아이를 찾아갔어요. 

기오}집 마루 밑에서 신선비를 만났어요 

저도그런도전을해서 

아주 훌륭한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각시언니들은 

왜 허물을 활활활 태워버렸을까요? 

정말슬퍼요. 

68 



〈독후동시〉 

백성을 살기 좋게 만든 사람, 정약용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을 읽고-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 인물이고요 

A-i.A 。 |二그」IS프 
c::>-1-- C그 E그 C그 L-, 

왕위에오르지못하고 

죽은아버지의능을 

수원호f성으로옮기며 

그 부면{| ‘수원 호셈’ 을 짓고 

호}성을 지을 때 편리하게 만든 기구가 

바로 ‘거중기’예요 

백성들을 살기 좋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정약용선생님’ 

• , . 

책과만나는작은이야기 

성수초 1학년 정진혁 

함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중원도서관 69 



어린이 독서회{저악년l 

〈독후동시〉 

정약용 선생님은 대단해! 

-‘정약용 선생님’을 읽고-

서A숭 ?하녀 X으Iii 
o-r~‘- t」 」4」

수원호f성. 

거중기. 

배다리. 

다들정약용선생님을 

존경하면좋겠다. 

삼미자라는별명과 

심미집이라는 시집도 만들었다. 

가족과 떨어져 18년 동안 

유배지에서지냈다. 

그굉{|서 500권도 넘는 

시집을만들었다. 

정약용 선생님은 대8해! 

?口



〈독후동시〉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 시대 쓸댔네. 

저太。 l그으 
。-」 C그口」-

책을 많이 쓴 정약용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을 읽고-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아버지를 위해 

수원호}성을지었네. 

수원 호}성을 지을 때 거중기를 쓰고 

임금이 한강을 건너기 위해 

배다리를만들었네 

어랄 때 써서 모아둔 시집, 

삼미집이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서 츠뉘하네. 

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도촌초 1흐변조μ|연 

암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충원도서관 ?1 



어린이 독서효H저악년l 

〈독후동시〉 

구렁이각시에게 
-‘구렁덩덩 신선비’를 읽고-

성남제일초 2학년 최이수 

신선비를 찾아나선 각시는 

많이힘들었을거예요 

까마귀는 구더기를 씻어주고, 

뱃돼지에게는 칠뿌리를 캐주고 농부에게는 밭을 을빠주고 

0에|에게는 은가락지를 주고 

기오씹으로갔어요 

허물을 벗은 신선비를 만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행복하게잘사세요 

고생해서 신선비를 만뇨만니 다행이에요 

나도원하는일이있으면 

노력해서얻어야겠어요 

?2 



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독후동시〉 

모두함께지켜요 

-‘행복한 우리 가족’을 읽고-

대하초 1학년김하란 

엘리베이터 버튼 오래 누르기 

과속운전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줘. 

버튼을오래누르지말고 

정해진속도로다니자 

잔디밭에서 음식물 먹지 말자. 

그리고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행복한우리가족 

합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충원도서관 ?3 



어린이 독서호I(저악년l 

〈독후동시〉 

행복한가족 
-‘행복한 우리 가족’을 읽고-

소언이네 가족은 미술관에 갔네. 

엄마가 먹을 것을 잔뜩 싸왔네-

왜냐하면 밖에서 파는 음식을 믿을 수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려던 엄마는 

핸드폰 두고 온게 생각 났네. 

마트에 간 엄마는 물을 샀네. 

소연이는 미술표뻐|서 소공녀라는 연극이 

있어서들떠있었네. 

미술관에서 친구 연희를 만났네. 

언극을 보러가서 기념품으로 배지를 븐댔네-

집에 돌아갈 때는 갈비찜을 먹었네 

식당에서는 옆자리 꼬마가 시끄럽고 

제멋대로여서 짜증이 났네. 

집에 와서는 컴퓨터로 일기를 썼네. 

행복한우리가족. 

74 

검단초 1학년 허윤서 



〈독후동시〉 

재판표뻐l게주는상장 
-‘샌지와 빵집 주인’을 읽고-

표창장 

받는사람: 재판관 

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일을 했기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l 

첫째 지혜롭게 해결해주었다. 

둘째, 샌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l 

셋째, 똑같이 갚아주었다l 

( 대하)초등학교 ( 1)학년 (4 )반 이릅 문찬 ) 

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대하초 1학년문찬 

합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충원도서관 ?S 



어린이 독서호N저악년l 

〈독후동시〉 

신선비를찾아나선각시 
-‘구렁덩덩 신선비’를 읽고-

대하초 1학년문채연 

각시는 구렁덩덩 신선비를 호빠나섰어요. 

까마귀에게 칠뿌리를 캐주고, 

또 농부에게 밭을 갈아주고 

아이에게 은가락지를 주었어요. 

기오}집에서 신선비를 만났는데, 

또 새각시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선비는 각시와 새각시에게 내기를 했어요. 

호랑이 눈씹 세 개를 뽑아오면 결혼해준다고 했어요. 

각시가이겼어요. 

각시와결혼을했어요. 

행복하게사세요. 

?6 



책과만냐는착은이야기 

〈독후동시〉 

냄새값 
-‘샌지와 빵집주인’을 읽고-

성남중앙초 2학년 박용빈 

• 제목 : 재표뻐| 오지 않은 N람웰l게 판결 내용을 알리는 글 

• 사건 : 샌지가 빵 냄새를 맡·;;:t 빵집 주인이 빵 냄새 값을 내라며 샌지를 고소함 

동너l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오늘 샌지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조금 억울했지만 괜찮았습니다-빵집주인 아저씨랑 샌지는 재판표를 찾 

아가자 재판관은 샌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재판ε뻐| 오거라 그리고 샌지 넌 다섯 능발 가져오거라” 

다음날 빵집주인 아저씨랑 샌지는 재판관을 잦벼넙됩니다. 

재판관이 철통 그릇에 동전을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짤랑, 두 번째 소리는 딸랑, 세 번째는 딸그락, 네 번째는 댐그 

랑, 다섯 번 째는 떨그덕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빵집 주인에게 

“은님 소리를 들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빵집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소리로 돈을 죠댔다고 재판관님이 말했답니다. 

이 소리가 빵냄새 값을 갚은 것이라 했습니다. 샌지는 조금 억울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재판관이 샌지를 인정해줬습니다. 

합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중원도서관 ?? 



어린이 독서효N저학년l 

〈독후동시〉 

궁궐어처구니 
-‘어처구니 이야기’를 읽고-

성남중앙초 2학년 이혜란 

어처구니 이야기’ 책을 소개할게-

옛날 어느 하늘나라 임금이 말썽쟁이 5명 어처구니들한테 벌을 내리는데 며칠 후 신하가 손이라는 귀신이 사람들을 

해친다고 했어. 임금은 하루종일 궁리하다가 어처구니들한테 열흘 동안 손01리는 귀신을 즙빈}와라 집아오먼 감옥에 

서 나오게 해주겠다. 임금이 말했어. 하지만 어처구니들은 혼줄만 났지 뭐야 그때 대당사부가 하늘도서표뻐l 가서 책 

을 사흘 동안 읽고 모두에게 임무를 주었어. 조금 있다가 손이 당을 내려옹뻐. 그때 이구룡이 이렇게 바위 뒤에서 말 

했어. 정동그릇에 손보다 무서운 귀신이 있대. 그때 손은 그 말에 넘어가고 저팔계가 나랑 싸우자 했어. 근데 저팔계 

가 지고 밀댔지. 그래서 저팔계가 말했어. 청동그릇에 무서운 귀신이 있다는데 그건 못이길 걸. 

곧 벌러덩 나가떨어졌지. 그제야 손은 정동그릇 안에 있는 귀신이 궁금했어. 정동그릇을 내다봤는데 자기 얼굴을 보 

고 놀라 요뻐| 있는 줄에 감겼는데 얼마되지 잃껴가줄이 끊어져버려 손은 멀리 도망갔다. 그 틈에 손은 멀리멀리 달아나 

버렸어. 어처구니들은 하늘나라 임금님이 모두 잡아다가 벌을 주었어. 궁궐 추녀마루 끝에 올라가서 손으로부터 사람 

들을지키게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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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년 〔~린OJ독서회 

독후동시,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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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독후동시〉 

불요뻐|대하여 

검단초 4학년 최주아영 

시험볼때 

거짓말을할때 

할일을못했을때 

나는불요h하다 

불안은 나를 어떻게 만들까? 

초조하게 아니면 스트레스를 쌓이게 

우리는 세상을 있는대로 볼까? 아니! 

우리는 불안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 

개성, 변화 행복, 자유, 불안을 

모두갖고있다. 

• 
나는불안을이기고 

나의할일을할것이다. 

• 

함께나누는열린지식성남충원도서관 81 



어린이 독서호|{증악년l 

〈독후동시〉 

자유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나는자유로울까? 

우리는 항상 자유롭지는 않다. 

자유는왜생기는걸까? 

나만의 시E버| 주어지기 때문이다 

자유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걸까? 

그 것이 주어지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완벽하게 그런 자유가 찾아오는 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농「해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생각 때문이다. 

그리고마지막으로 

나는 그 자유를 생ζ팅}는 것은 

위대한일이다. 

82 

자유에대하여 

대하초 4학년 김시연 



〈독후동시〉 

행복의 종류는 ‘기쁨, 웃음, 가족’ 

해-보으 :hHλ 어느커 
。「근 므-「 닙A」 <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01고 

소원을다이루어야만 

행복한것이아니다. 

행복해지기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노력, 배려, 용서, 용기, 인내심’ 

‘행복’ 이란 밀은 소중하다. 

우리를웃게해준다. 

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행복에대하여 

수진초 3학년양서현 

r 

합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충원도서관 83 



어린이 독서효|{중악년l 

〈독후동시〉 

행복은무엇일까? 

가족과 친구가 있어 기쁜 것이 행복일까? 

행복은여러종류일까? 

가족이향상관심을갖고 

사랑을주는것이 

행복의 종류라고 할수 있지 

만약 나의 행복을 1m라고 젤 수 있다면 

소용이없을것같빈} 

소원을 다 이루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노력, 배려, 용서, 용기, 사랑, 인내심이겠지. 

내가행복해지려면 

내가 없는 부분은 노력하고 

다른사람을배려하면 

꼭 행복해질 수 있을거야. 

84 

행복에대하여 

제일초 4학년 최이우 



〈독후동시〉 

자유롭다.날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무엇을할지, 

하지 않을지 스스로 결정할 땐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자유롭다는것은 

생각을 해보아야 o~는 것 

자유는 책임이 있어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져야하는것 

자유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있지만 

책임이주어진다는것 

자유롭다는 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유로워지는것이다. 

자신의 자유를 책임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나는자유로원지기위해 

책임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다-

책과만나는작은이야기 

자유에대하여 

성남중앙초 4학년 임샤론 

암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충원도서관 85 



어린이 독서외{중악년l 

〈독후동시〉 

엄마의미소 

-‘오늘은 특별한 날J을 읽고-

수진초 3학년 양서현 

내 눈에 예뻐 보이는게 뜸이H 

예술적인개미떼 

향기로운찔레꽃 

새콤달콤한산딸기 

하늘을 마주보고 있는 쥐똥나무 

모두가예뻐! 

하지만 난 모두가 예쁘지만 

개미떼, 찔레꽃, 산딸기, 쥐똥나무 

보다엄마의미소가 

세싣뻐|서제일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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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동시〉 

두두의 안경은 모든 걸 비추어 보지 

그래서 가장 o~름다운 것을 찾았지. 

개미떼, 찔레꽃, 산딸기, 주|똥나무 

세~뼈|서 가장 ot를다운 것 
-‘오늘은 특별한 날J을 읽고-

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대하초 4학년김시연 

두두는 그것들을 아름답다고 생각했지. 

“두두야!” 

엄마의 손에는 구슬이 들려 있고, 

손은흙투성이었지. 

끄1”~ 77H'들댔지. 

세ε뻐|서 제일 o~름다운 것을. 

합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중원도서관 8? 



어린이 독서외{중학년l 

〈독후동시〉 

엄마의미소 

-‘오늘은 특별한 날·을 읽고-

검단초 4학년최주아영 

구슬을잃어버렸다가 

.안경을주웠어요. 

눈앞에 예쁜 풍경이 펼쳐져요 

바쁘게움직이는개미떼 

향기나는찔레꽃 

달콤한산딸기 

나뭇잎이멋진쥐똥나무 

하지만 구슬을 찾지 못했어요 

“두두야” 

구슬을들고나타난엄마 

세S뻐|서 가장 01름다운 것은 

BB 



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독후동시〉 

안경을껴보니 

온세상이다보인다. 

열심히일하는개미떼 

고운찔레꽃 

새빨간산딸기 

저멀리뻗은쥐똥나무 

처
 

이광경이아름답다. 

구슬을들고있으며 

웃고있는엄마의모습 

두두는 이 광경이 다른 것보다 

더아름다웠어요. 

B않utiful 

엄마의 o~름다움 
-‘오늘은 특별한 날J을 읽고-

성남제일초 4학년 최이우 

합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중웬도서관 89 



어린이 독서호|{중악년l 

〈독후동시〉 

답듭한마음을 

시원하게날리면 

헬륨풍선요뻐| 

펀지를묶고날려요 

~뻐| 가서 소리를 질러요 

종이를찢어요. 

하루종일뛰어놀아요. 

친구에게 시원하게 말해요 

글을써서 

어머니께말씀드려요. 

넓은자연을봐요. 

바다,산,물을요 

g口

답듭펠마음해결방법 
-‘도와줘요, 닥터 꽁치’를 읽고-

성남중앙초 4학년 임샤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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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만나는착은이야기 

〈어린이독서회 활동사진〉 

합께 나누는 열린지식 성남중원도서관 91 



어린이 독서외{중악년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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